
<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정신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1 9 9 3년이 4 0여일밖에 남지 않은 1 1월 중순.

여느 때 같으면, 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낙엽 태우는 연기속에서의 눈적심을 미련과 사랑과 추억과

연결시키는 낭만에 빠져 있겠건만 요즈음 어쩐지 허전함과 공허함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화학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니 전세계 어느 곳을 불문하고

아마도 2 0 0 0년이 아닌 내일을 걱정하면서 심각한 눈동자를 번뜩이며 고초의 나날을 지새고 있을 것

이다.

오늘도, 내일도 연속되는 불황속에서 나와 회사가 살아남기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 클린턴 정부의 경기 회복책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가깝고도 먼 일본의 경기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도대체 감이 잡히질 않는다.

그렇다고 동남아 각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제품을 아끼고 사랑해주지도 않으며, 이웃 중국은 달러 사

정과 정치적 흐름에 따라 화학제품과 기타 소비재의 수입을 떡 주무르듯 하니 장기 수요선 잡기도

쉽지 않다.

이렇듯 세계 화학산업은 우리가 기대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면만 차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인가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허나 그 대책을 세우기란 정말 골머리 아프기 짝이 없다.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가격에서 밀리고, 미국·일본·유럽 국가들에게는 품질에서 밀리니 발

들여놓을 틈이 없는 것이다.

신규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해도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땅값 때문에 좀채 그 부담을 덜 수 없고,

3 D현상이라는 괴상한 만국병이 만연해 있으니 노동생산성은 급전직하이다.

그렇다고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돼, 믿고 의지하면서 현상을 돌파할 수도 없으

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인 것을…

그러나, 예서 머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한국인은 옛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새싹을 키우며 열매를 얻지 않

았던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누구의 명언을 곱씹지 않더

라도『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는 더 높고도 비범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탓만을 하고 먼동만을 쳐다볼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번째 사고는 무엇인가?

불황을 극복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도 우리의 정신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들 중에는 원재료비, 기술, 투자비, 금리, 마케팅력, 테크니컬서비스 등등 많지

만 이 모든 것이 조직원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으며, 능력의 고하를 가리지도 않는다. 오늘날 유럽이 구조적 불황에

시달리고, 미국이 몇년째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몇배 앞선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안이함과 나태함이 스스로의 무

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도

전해 올 것으로 판단, 여기에 대비했더라면 아마도 오늘의 난국에 빠지지는 않았을 게 틀림없다. .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런지 생각해 볼 일이다. 3저의 호황을 고스란히 흘려보내

고, 신 3고-고임금, 고금리와 고부동산가의 그늘에 휩쌓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소득이 올라가고 민주화가 다가오니 마음껏 놀고 마시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해야 하고, 회사돈

은 내 것이 아니니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또 내일이 어떠할 망정 오늘은 즐겁게 쓰고 보자는 그 망

나니 기질이 오늘을 불러오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내 회사만 잘 돼서 나만 배부를 수 있다면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그 못된 심보는 하

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으나,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내다볼 때가 된 것같다. 나만 잘 살고

배불러서는 아니되는, 우리 모두가 잘 살고 편안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가 찾아 헤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회사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할 수 있고, 규모화 돼 있으며, 우수한 두뇌를 확보하고 있으니 타

경쟁사에 비해 훨씬 나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정상급이다』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도 그들도 바다를 건너라면 보통 이상이 아닌 별 것 아닌 존재일 뿐이다. 

한국의 T O P은 단지 한국에서 최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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